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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심정 받아라. 

섭리사 많은 자들 나를 사랑 한다 고백하여 놓고 

딴 곳 쳐다보느라 내가 가서 만나도 모른다. 

진정 아는 자가 없고 없구나.

사랑 고백하여 가면, 나에게 찬바람 쌩쌩 불게 대한다. 

사랑한다 말하여 기대하며 쳐다보면 실망이 가득하다. 

섭리사 신부들 내가 표상으로 세운 자들인데

표상자들 이러하니 전 세계 어떠하겠냐.

나를 생각도 안하고 사는 자 많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도 가슴 뜨끔하게 깨닫는 자 

없고 

계시말씀을 통한 내 말 전하여도 

내 사랑 진정 깨닫는 자 없고 없구나.

너희 선생 저리 옥고를 치러도 너희는 잘 먹고 잘 산다. 

나를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자 적고 적으며 

너희 선생을 진정 너희 친형제, 친부모, 신랑으로 

생각 해 본 자 적고 적구나.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이리 대할 수가 없지.

너희 선생 진정 자신의 친형제였다고 생각해 보아라. 

진정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겠느냐. 

어찌 너희는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느냐.

나는 너희 위해 목숨도 버렸는데,

그 목숨 값 땅에 굴러다닌다. 

사랑해 달라는 구걸소리 정녕 듣지 못했다는 말 하지 

마라. 

내 마음 듣지 못했다 하지 마라. 

선생 통해, 강사 통해, 계시자 통해 

내 마음 수천, 수백 번 전했다. 

그래도 너 정녕 못 들었다 할 수 있느냐.

성령 어머니의 감동의 역사하심은 무어라 대답하겠느냐.

인생들 눈앞의 일만 본다. 

먹고 사는 게 그리 중요하느냐? 

너희 앞에 영원의 세계 흘러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 선생만이 깨어서 나의 마음을 붙잡는다. 

나 너희 선생 때문에 참은 것도 수백, 수천 번이다. 

나중엔 기회 없으니 지금 회개하라. 

삶을 완전히 뜯어 고쳐라. 

진정 경고한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하니 

눈앞의 사망이 보인다면 회개하라. 

정녕 그리되어라. 

섭리사 진정 신부의 조건 쌓고 신부의 모습 갖추길 

바란다.

섭리사의 신랑 예수니라.


